
다이와보노이(Daiwabo Neu)  

–부인 이너용으로 기능소재 공급하여 단가 올려 

다이와보노이는 2006년도 하반기의 니트사업에 있어서, 판매가 약간 증가

하였으나, 판매총이익은 2005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원료가격은 오르

고 있는데, 평균단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어 판매총이익률이 떨어졌다. 2007년

도에는 평균단가를 올리기 위하여 기능소재의 판매확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판매가 많지 않았으나, 기능소재로 만든 부인 이너(inner)용으로 판

매를 늘릴 예정이다. 

다이와보노이의 니트 판매는 이너분야와 나이티(nightie)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자사 소재로 이차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주력으로 하는데, 

2006년 하반기에는 ‘소주 다이와 침직복장(蘇州大和針織服裝)’에서의 T-셔츠 

생산이 월 50만 매로 전년수준이었다. 나이티는 월 3만 5천 세트로 증설분만

큼 늘었으나 평균단가는 오르지 않았다. 

2007년에는 판매총이익률을 개선하도록 기능소재의 판매를 확산하면서 평

균단가를 올리는 것을 중점방침의 하나로 정하였다. 기능소재는 니트 텍스타

일 판매중에서 약 10%이지만, 2007년도에는 20~30%까지 올릴 계획이다. 니

트 텍스타일에서는 마이즈루(舞鶴)공장에서 특화 원사에 기능가공을 해 준 

고부가가치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밀크 크라운 + 중공(中空) 나일론’ 등과 같

이 플러스 알파를 얹어주면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실은 40수 이상의 세번

수를 늘릴 것이다. 



판매면에서는 부인 이너용을 중점분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너소재는 멘즈(men’s)용이 중심이며, 부인용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지만 

백금나노콜로이드(白金nano-colloid) 가공, ‘플라티나 엘리트(Platina-elite)’, 카복

시기(carboxyl group)가 들어간 레이온을 사용한 ‘파라모스’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너소재 등의 텍스타일 소재 판매는 양판점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어패럴이 중심이 된다. 상담(商談)을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춘하절용으

로는 ‘파라모스’ 플러스 결속방사(結束紡絲)와 같이 부가가치를 더 올린 세번

수 소재 60수나 80수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7년에 들어서면서 ‘다이와보 공업 소주’가 도매업권(都賣業權)을 

받았으므로 중국내에서의 판매도 소매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등 판매폭

을 넓혀나갈 것이다.♣ 

 


